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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digital group reminiscence program on elderly 
patients with mild dementia who were registered with Day Care Center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elderly patients with mild dementia in Day Care Centers in D 
city. The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 or the control group and were 
assessed for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ego integrity using pre-test and post-test designs. A digital 
group reminiscence program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Data was collected from July 5 to 
September 17, 2021, using questionnaires in three sessions.
 Results: The pre-test cognitive function score was 12.00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1.09 in the 
control group. The post-test cognitive function score was 19.20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4.42 in the 
control group. The later cognitive function score was 18.00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3.31 in the 
control group. The pre-test depression score was 8.32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9.91 in the control 
group. The post-test depression score was 6.05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8.82 in the control group. 
The later depression score was 6.94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9.02 in the control group. The pre-test 
ego integrity score was 41.39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9.55 in the control group. The post-test ego 
integrity score was 57.95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51.41 in the control group. The later ego integrity 
score was 55.88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42.15 in the control group.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ego integr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roup (p<.05), time (p<.001), and interaction 
between group and time (p<.01).
  Conclusion: The digital group reminiscence program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and ego integrity and reducing depression in elderly patients with mild dementia.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effects of repetitive digital group recall programs based on the progress, course, 
age, and communication level of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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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도치매노인 대상 디지털집단회상프로그램 효과

서  론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치매상병자 수는 2019년도 약 86만 명에

달하여 11.2%이고, 2030년 136만 명, 2040년 220

만 명, 2050년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약 74.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기타 유형의 치매, 혈관성 치매 순이며,

최경도 치매와 경도치매를 합한 비율이 전체 추정

환자의 절반을 넘는 58.8%로 나타났다[1].

경도 치매노인은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연령,

교육수준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된 상태이나 일

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치매 전 임상

상태로 경도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80%가 5년

내 치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매

노인은 환경변화 적응에 취약하고,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가능한 가정이나 가정과 유사

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이 문제행동 발생을 예방할 수 있

으며 궁극적으로는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치

매노인을 가정에서 돌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한국적 사고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가정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변화로

점차 약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작으로 2017년 9

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중으로 의료지원,

주야간보호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와 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치매노인의 증가는

총 진료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

적인 부담이 되어 점차적으로 중대한 사회적 관

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2-4].

경도치매노인의 경우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억력, 시공간 인지, 언어표현 등의 결

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객관적인 자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도치매노인에게

적용한 연구로 작업회상치료, 집단 미술치료, 전

래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회상을 통한 음

악활동 프로그램 등에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용한 결과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매 환자에게서 인지기능 저하 외에 가장 보

편적이고 흔히 동반되는 증상인 우울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5∼10% 유병률을 보이며, 치매 환자의

경우 약 10∼20%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인지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울감이 높으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간에 조화된 견해를 갖지 못하면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 삶의 의욕이 없고 자

신의 일생을 후회하고 수용하지 못하며, 자신의

역할과 위치, 생활환경의 변화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된다[5-7].

자아통합감은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

하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조화된 견해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우울과 절망감에 대한

공포가 없는 상태로 정의되며 이는 노년기에 성

취해야 할 발달과업이다. 만족스러운 노후의 삶은

사회적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과거와 현

재를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우울을 비롯한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켜 자아통합에 이르는 것이다. 하

지만 치매 노인의 경우 치매의 임상증상으로 인해

자신이나 세상 그리고 미래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사회활동 철수, 활동저하, 인지변화,

자기표현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되며,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져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경도 치매노인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우울감은 낮추고 자아통합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치료개입이 필요하다[8-12].

경도 치매노인을 위한 치료개입으로는 약물치

료와 비약물치료로 접근하고 있다. 치매의 약물적

치료법에는 인지기능 개선제와 항우울제 등의

증상 완화 약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상

반응의 우려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그치므로,

최근에는 치매노인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유지

하면서 여러 문제 행동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비약물적인 치료방법들이 대두되고 있다. 요양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매의 비약물치료법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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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력훈련, 회상요법, 아로마 요법, 음악 요법, 빛

요법, 원예 요법, 운동 요법 등 다양한 접근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는 치매의 인지기능 개

선과 우울증상에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13-15].

치매노인에게 적용하는 비약물요법 중 회상요

법은 대상자로 하여금 과거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하여 통합적으로 과거의 경험, 의식적인 기억들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치료방법으로, 치매 관리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며 간호제공자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중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회상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처럼 치매 노인에게 적용된 회상요

법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개인적 측면과 치료적인 측면 모두

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16-20]. 디지털

회상 프로그램(Digital Reminiscence Program)은

연구 대상자들의 과거 경험한 일을 컴퓨터, TV,

사진, 웹캠 등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을 활용하여,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약물적인

중재방법이다. 국내에서의 디지털 회상 프로그

램에 대해서는 인터넷 동영상 포털 ‘YouTube’,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등을 이용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회상 프로그램 연구가 시도되었

으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1-2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도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회상요법을 통해 단순히

일회적인 전통적인 회상요법이 아닌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단 회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주간보호센터에 등록한 경도치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집단

회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인지기능, 우울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동

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and post-test design)의 무작위

실험 연구이다. 연구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의수준

(α)=.05(양측검증), 검정력(1-β)=.90, 효과크기(effect

size)=.50, 두 집단 간의 반복측정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을 적용하여 필요

한 최소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실험군에 요구되는

최소 표본 수는 18명이었다. 연구는 K대학교 생

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진행 승

인(IRB NO. 2021-0091)을 받은 후, 2021년 07월

05일부터 09월 17일까지 3회에 걸쳐 개별 설문

지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P구의 같은 지역 환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25명으로 노인 수급자를

보호하는 규모가 유사한 코로나 안심기관으로

선정된 A와 B의 주간보호센터에 등록된 노인들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25명, 대조군 25

명으로 연구의 목적과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여 50명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상태 악화, 코로나 밀접접

촉자 등)으로 불참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실험군

23명, 대조군 22명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여,

전체 연구대상자의 탈락률은 10% 이었다. 동전

던지기를 하여 A주간보호센터는 대조군으로 B

주간보호센터는 실험군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

상자는 1단계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MMSE)를

받고, 2단계로 치매관련 전문의로부터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임상치

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CDR)

검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 치매 중 경증 치매로

진단 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등급 4등급, 5등급을

받은 노인들로 각 주간보호센터 전원이 대상자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치매관련 전문의로부터 치매 진단받고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둘째, 인지선별검사(CIST) 점수가 20점 이상

23점 이하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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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프로그램 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소

통과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

넷째, 회상 프로그램 활동에 있어서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없는 노인

다섯째, 프로그램 설명을 듣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노인

여섯째,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

3. 연구방법

 1) 인지선별검사(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 치매검진사업 활

용을 위해 개발된 인지기능 저하 변별력이 우수한

인지선별검사(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로 측정하였다. 인지선별검사(CIST)는

총 13문항으로 30점 만점이며 지남력(2문항/5점),

기억력(2문항/10점), 주의력(2문항/3점), 시공간

기능(1문항/2점), 언어기능(2문항/4점), 집행기능

(4문항/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양

호함을 시사하며 기준은 생물학적 실제 연령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학력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한다.

 2)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본 연구에서 노인의 우울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Yesavage 등[26]이 개발한 노인우울 척도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를 기본으로

Ki[27]가 개발한 한국형 노인우울척도 단축형

SGDS-K(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 SGDS-K)로 측정하였다.

전체 항목은 총 15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0점

또는 1점을 배점하며 8점 이상일 경우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을

권유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는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3) 자아통합감(Ego integrity)

자아통합감은 Erikson[8]의 노년기에 수행해야

하는 발달과업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나타내는

심리적 상태로 Hamachek의 자아통합과 절망감의

행동적 표현 태도와 Boylin의 자아통합감 척도,

생활 만족도 척도(Chicago Life Satisfaction Index,

LSIA)중 자아통합을 반영하는 6개의 문항과

Kim의 자아통합감 척도 34개의 초기문항을 분

석하여 Hong[28]이 개발한 자아통합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과거의

삶에 대한 수용 7문항, 현재의 삶에 대한 태도 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는 것을 합산

하여 활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Hong[28]이 개

발한 자아통합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 
계수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26.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산출하였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종속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디지털 집단 회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검증은

Repeated Measures ANOVA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그리고 집단과 시간 경과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종교, 동거가족, 배우자 생존여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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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를 주로 돌보는 주 수발자, 대상자의 생활비

지원자, 노인장기요양등급에 관한 실험군과 대

조군은 통계적으로 동질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사전 인지기능, 우울 및 자아통합

감에 대한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집단별로 사전 인지기능에 대한 동

질성 검정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 12.00점과 대

조군 11.09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동질

하였다(p=.486). 대상자의 집단별로 사전 우울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 8.32점

과 대조군 9.91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동질하였다(p=.107). 대상자의 집단별로 사전 자

아통합감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분석한 결과 실

험군 41.39점과 대조군 39.55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동질하였다(p=.083)(Table 2).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Cont.＊

t of χ2 p
(n=23) (n=22)

Gender Male 5 (21.7) 4 (18.2) .089 .766

Female 18 (78.3) 18 (81.8)

Age 83.61 ± 4.04 85.00 ± 3.98 -1.163 .251

Education Middle or above 2 ( 8.7) 6 (27.3) 2.773 .250

Elementary 13 (56.5) 9 (40.9)

Illiteracy 8 (34.8) 7 (31.8)

Religion Yes 18 (78.3) 17 (77.3) .006 .936

No 5 (21.7) 5 (22.7)

Living Spouse 5 (21.7) 4 (18.2) 2.257 .689

together Children 3 (13.0) 5 (27.3)

family Grandchildren 1 ( 4.3) 1 ( 4.5)

Relatives 1 ( 4.3) 0 ( 0.0)

None 13 (56.5) 11 (50.0)

Spouse Survival 5 (21.7) 6 (27.3) .186 .666

survival Bereavement 18 (78.3) 16 (72.7)

Main helper Spouse 4 (17.4) 4 (18.2) 4.340 .362

Children 9 (39.1) 14 (63.6)

Grandchildren 1 ( 4.3) 0 ( 0.0)

Relatives 1 ( 4.3) 1 ( 4.5)

None 8 (34.8) 3 (13.6)

Cost of living Pension 6 (26.1) 4 (18.2) .716 .869

Property income 1 ( 4.3) 1 ( 4.5)

Children's income 6 (26.1) 8 (36.4)

State subsidy 10 (43.5) 9 (40.9)

Long-term care 4th grade 16 (69.6) 18 (81.8) .963 .618

for the elderly 5th grade 4 (17.4) 2 ( 9.1)

Cognitive support 3 (13.0) 2 ( 9.1)

*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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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 ego integrity

Characteristics

Exp.＊

(n=23)

Cont.＊

(n=22) t p

Mean ± SD Mean ± SD

Cognitive function 12.00 ± 3.81 11.09 ± 4.82 .703 .486

Depression 8.32 ± 3.12 9.91 ± 3.37 1.645 .107

Ego Integrity 41.39 ± 3.54 39.55 ± 3.43 1.775 .083

*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3. 대상자의 집단별 인지기능에 대한 사후 변화와 

추후 유지 수준

사전 인지기능은 실험군 12.00점, 대조군 11.09

점이었고, 사후 인지기능은 실험군 19.20점, 대조군

14.42점이었다. 추후 인지기능은 실험군 18.00점,

대조군 13.31점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에 따른 유

의성은 p=.038이었고, 시간에 따른 유의성은

p<.001로 차이를 나타났으며, 집단과 시간의 교호

작용에 따른 유의성은 p<.001로 집단과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Table 3).

4. 대상자의 집단별 우울에 대한 사후 변화와 

추후 유지 수준

사전 우울은 실험군 8.32점, 대조군 9.91점이

었고, 사후 우울은 실험군 6.05점, 대조군 8.82점

이었다. 추후 우울은 실험군 6.94점, 대조군 9.02점

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에 따른 유의성은 p=.040

이었고, 시간에 따른 유의성은 p<.001로 차이를

나타났으며,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에 따른 유

의성은 p=.003로 집단과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

였다(Table 4).

Table 3. Post-hoc changes and follow-up maintenance levels in cognitive function

Time

Exp.＊

(n=23)

Cont.＊

(n=22) Sources F p

Mean ± SD Mean ± SD

Pre-testa 12.00 ± 3.81 11.09 ± 4.82 Group 4.590 .038

Post 1-testb 19.20 ± 6.10 14.42 ± 6.27 Time 333.033 <.001

Post 2-testc 18.00 ± 5.72 13.31 ± 5.78 Group*Time 53.136 <.001

Post-hoc a<c<b a<c<b

*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Post-hoc changes and follow-up maintenance levels in depression

Time

Exp.＊

(n=23)

Cont.＊

(n=22) Sources F p

Mean ± SD Mean ± SD

Pre-testa 8.32 ± 3.12 9.91 ± 3.37 Group 4.507 .040

Post 1-testb 6.05 ± 3.44 8.82 ± 3.38 Time 51.847 <.001

Post 2-testc 6.94 ± 3.94 9.02 ± 3.45 Group*Time 6.195 .003

Post-hoc b<c<a b<c<a

*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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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st-hoc changes and follow-up maintenance levels in ego integrity

Time

Exp.＊

(n=23)

Cont.＊

(n=22) Sources F p

Mean ± SD Mean ± SD

Pre-testa 41.39 ± 3.54 39.55 ± 3.43 Group 39.483 <.001

Post 1-testb 57.95 ± 4.95 51.41 ± 4.46 Time 1033.433 <.001

Post 2-testc 55.88 ± 4.78 42.15 ± 3.13 Group*Time 180.968 <.001

Post-hoc a<c<b a<c<b

*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5. 대상자의 집단별 자아통합감에 대한 사후 변

화와 추후 유지 수준

사전 자아통합감은 실험군 41.39점, 대조군

39.55점이었고, 사후 자아통합감은 실험군 57.95점,

대조군 51.41점이었다. 추후 자아통합감은 실험

군 55.88점, 대조군 42.15점으로 나타났으며, 집

단에 따른 유의성은 p<.001이었고, 시간에 따른

유의성은 p<.001로 차이를 나타났으며,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에 따른 유의성은 p<.001로 집

단과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Table 5).

고  찰

본 연구는 디지털 집단 회상 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첫째, 본 연구의 디지털 집단 회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인지기능이 향상되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Kim[29]의 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에게 회상 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인지기능을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킨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Choi[30]의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치매노

인을 대상으로 작업 회상치료를 실시한 결과 인

지기능 점수가 향상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대상

자들이 적극적으로 회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호작용 촉진과 긍정적인 정서가 표현되어 인

지기능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회상을 통해 노

인들은 매회기 과거의 활동 속으로 익숙하게 들

어가서 장기기억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집중력 향상을 이끌어 냈으며 자기를 표현

하는 기회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향상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인지 기능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가장 어

려운 일은 인지 기능 문제로 치매가 점차 진행

되어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력

감소로 인한 불안, 초조 및 우울감과 같은 감정의

변화가 또 다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장애를 더욱

저하시켜 악순환을 가져오게 한다. 치매의 초기

단계에서는 오래전 일을 기억하는 장기기억의

능력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회상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감각 자극들은 지남력을 증진시키게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떠올리는 기억들은 치매노인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유발하고 긍

정적인 감정과 상호작용으로 인지기능 향상 및

집중력 향상을 가져오게 한다. 또한 치매노인의

옛날 즐거운 추억들에 대한 회상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아쉬움 등을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지지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대부분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18,29].

Kwon 등[18]의 연구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증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에게 회상요법은 인지기능 중 기

억력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기억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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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에서 즉시 회상이나 지연 회상 항목에서

점수가 상향되어 회상요법은 특히 기억력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치매의

대표적 증상인 기억력 장애는 새로운 정보습득

능력이 감소하여 무의식의 정보를 인출하는 회

상의 인출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복적인 회상 프로그램을 통

하여 내적 동기가 자극됨에 따라 인지기능이 복

합적으로 향상되어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1]. Kwon[32]의 회상요법이 치매노인의 인지

기능에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디지털 집단 회상 프로그램을 적

용했던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인지기능이 향상되

었던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둘째, 본 연구의 디지털 집단 회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 수준이 감소

하였다. Lee와 Lim[33]의 연구에서 세시풍속을

활용한 회상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기억력 증진과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우울한 경도치매노인이 세시풍속이라는 공유된

정서와 친숙한 주제를 회상함으로써 정서적 안

정감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Jung과 Choi[34] 연

구에서 음악을 활용한 집단회상요법을 적용한

결과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Kim[35]의 연구에서도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

터 및 단기보호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치매노

인을 대상으로 회상을 활용한 음악 활동프로그

램이 우울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선행연구들과 함께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에게 우울 점수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디지털을

활용한 회상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우울을 감

소시키는 유용한 중재 방법임을 증명하는 결과

라고 생각된다. 또한 디지털 집단 회상 프로그

램에 참여한 치매노인들은 지나온 이야기를 나

누며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고

의지가 되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젊은 시절 즐겼던

친숙한 추억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울한 기

분이 감소되고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 한

느낌을 갖도록 함으로써 삶의 동력을 되찾아 즐

겁게 생활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노

인의 우울이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자존심의 감소와

무력감과 관련이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여가활

동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Kwon 등[18]의 연구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도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에게 회상 프로그램은 우울증상

이 유의하게 완화되었으며, Kim과 Oh[36]의 연

구에서 노인 전문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회상중심 집단예술 치료 프로그램 시행 후 우울의

총합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측정시기와 집

단 간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치매노인에게 적용된 다양한

인지기반 중재를 분석했던 많은 선행연구에서

회상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의 우울 및 정서적 안

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중재적 효과의 유의성을

뒷받침하며 치매노인의 생애 회고 과정과 결합

하였을 때 우울 수준을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집단 회상 프로그램에 참

여하여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형성, 중재자

와의 긍정적인 라포 형성으로 인하여 삶의 활력과

친밀감으로 감정의 이완을 통해 이루어진 긍정적

경험과 관심을 유도한 결과로 보인다. 디지털

집단 회상 프로그램의 후반부 회기가 진행될 때에

치매노인들끼리의 친밀감이 높아져 프로그램 시작

전 과거 생애 사건에 대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여 입소노인이 느끼는 우울감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

회상 활동을 통하여 치매노인 자신의 과거 삶을

외부로 드러내는 동시에 집단역동을 일으켜 타

인의 과거와 현재를 공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집단 안에서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회상 프로그램 프

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높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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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의 디지털 집단 회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아통합감이 향상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의 회상요법을 활

용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고 감정 해소를

도우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해 자

부심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도모한다고 한 정은주 등의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Lee와

Jang[38]의 연구에서 회상 미술프로그램이 요양

병원 치매노인의 자아통합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노인들에게

회상요법은 자신 스스로를 이해하고 현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자아통합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수용 과정에서 효과를 나타내어 회상 중심의

집단치료를 통하여 통합되지 못했던 과거와 현

재를 연결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유년기, 청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및 노년기로 나누어 단

계별로 표현한 결과 자신과 동일한 시대를 살아

오며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기억에 대해 집단 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부분에서 개인 삶의 의미를

재탐색하고 인생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사건

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게 된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는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점을 가진 영상매체를 적용한 회상기법을 65세

이상 치매노인에게 적용한 Won 등[22] 연구에서

자아통합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

이다. 이는 회상요법이 과거 자신의 삶을 떠올

리면서 현재의 자신과 하나로 통합하여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기존의 연구 효과가 본 연구에서도 재현

되었음을 의미한다[37,38]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대표성 있는 다양한 경

도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점과 프로그

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는 치매의 진행속도나 경과 과정 정도에

따른 회상의 범위와 연령대에 따른 대상자의 인

지기능 능력 및 의사소통 수준을 파악하고 프로

그램에 미치는 효과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적용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집단 회상 프로

그램을 장기적으로 적용하여 인지기능, 우울 및

자아통합감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

히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회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비교 측정을 위하여,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치료적 접근의 통

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

대한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여 무작위 통제군 연

구로 효과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도치매노인을 위한 디지털 집단

회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경도치매노인에게 디지털 집단 회상 프

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는 논의를 통해서 확인했

듯이 인지기능과 자아통합감은 증진시키고 우울은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디지털 집단 회상 프로그램은 매회기마다 주

제는 참여자들의 유년시절부터 시작하여 전통

음식, 놀이 문화, 흘러간 노래, 친구, 결혼, 자녀,

손자, 노화 등으로 구성하였고 참여자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서로 나누며 옛 추억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참

여자들이 회기별로 시행한 명찰 만들기, 거울

만들기, 부채 만들기, 행복인형 만들기, 엽서쓰기,

자신에게 편지쓰기 활동은 성취감을 증진시키고

기억력이나 지남력을 자극하여 자신감과 감정표현

능력을 증진시키게 해 주었다. 그리고 간단한

활동은 손의 촉각을 자극하여 소근육 운동을 할

수 있었고 신체적인 감각 능력을 촉진할 수 있

었다. 주어진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작하여

활용하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게 되

었다. 집단으로 적용한 회상 프로그램은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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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적용된 디지털 회상 프로그램은 치매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거의 사진 모음을 디지

털화 영상 매체로 대체하여 언제든지 활용가능

하도록 제작되었다. 비치료요법으로 특별하게

훈련된 전문가가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으며,

고비용이 들지 않고, 인력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없다. 경도 치매노인은 자신과 동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쉽게 융화되고 회상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

이다. 이에 치매노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주

간보호센터의 전문 인력들에게 디지털 집단 회상

프로그램이 인지강화 중재로 적용하기 적절한

프로그램이며 센터의 비약물중재로서 적극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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